
“리더는 배우는 사람입니다. 이 자리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

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출발이 돼야 합니다. 서울사이버대학

교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대학, 배움을 향한 의지의 동반

자가 될 것입니다”라며 “숭고한 도전과 값진 결실에 다시 한번 

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”라고 전했다. 이어 2016년 2

월 본교 문화예술경영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서

주석 국방부 차관이 축사를 전했다. “작년 졸업식에 참석했

는데 다시 이렇게 학교를 찾으니 감개무량합니다. 졸업생 여

러분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

미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”라고 말했다. 

졸업생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

이은주 총장과 정영애 부총장은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학

위수여증을 전달했다. 졸업식에 함께 참석한 가족들은 아낌

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. 이어 우수 졸업생에게 상을 수여

하는 시상식이 열렸다.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

이사장상은 상담심리학과 채은미 학우가 받았다. 학부별 수

석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총장상, 봉사상, 대학원장상, 우수

논문상, 공로상 수상자가 차례로 연단에 올라 영광의 순간

을 함께했다. 

학과별 사진 촬영을 끝으로 공식적인 ‘2016학년도 후기 학위

수여식’이 끝났다. 학위수여식은 끝났지만 졸업생의 또 다른 

미래와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. “서울사이버대학교는 다

시 한 번 졸업을 축하하고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

로 바랍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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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령 졸업생 박혜경 학우 (만 69세, 상담심리학과)  

2015년에 상담심리학과에 편입한 박혜경 학우는 ‘2016년도 후기 

학위수여식’의 최고령 졸업생이다.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서울사이

버대학교와 상담심리학과는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. 공부는 

평생 안았던 인생의 고민을 깊게 파고들게 했고 자기 자신과 제대로 

마주하는 법을 알게 했다. 또한,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는 나

침반이 됐다. “공부하는 내내 행복했어요.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

었기에 한 번도 공부가 힘든 적이 없었죠. 공부로 삶의 지평과 시야

가 넓어졌어요.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열심히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 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” 

박혜경 학우는 국가 공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 중이

고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. 전공을 살린 봉사 활

동도 꾸준히 실천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 

가치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.  

학사모를 던지며 자축하는 졸업생들

졸업 축하 손편지를  든 이은주 총장과 졸업생들축사를 하고 있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기념 사진을 촬영 중인 졸업생과 가족들




